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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반도체특화단지 신청 … 유치에 총력
- 27일, 산업부에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제출 -

-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위한 최적의 도시 강조 … 특화단지 육성방안도 제시 -

인천시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내세우며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도전

장을 내고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특화단지 지

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광역지자체, 기업, 정부 부처를 대상으

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,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, 지역별 산업생

태계 성숙도, 기반시설·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

예정이다. 

시는 산업단지, 항공·물류,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, 글로벌기업 등 

인천이 보유한 최적의 입지와 영종-송도-남동산단 등으로 연결되는 

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혁신생태 조성에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해 

특화단지 유치에 나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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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의 반도체산업 현황 및 수출점유율도 강점이다.

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(패키징&테스트) 분야 세계2·3위(앰코코리아, 

스태츠칩팩코리아) 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(한미반도체 등) 

1,30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다. 

2016년 이후 계속해서 인천의 수출품목 1위 자리는 반도체가 굳건하

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, 2022년 인천의 반도체 수출규모는 168억 달

러에 달해, 반도체는 인천 수출의 30.9%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품목이

다.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 수출(506.8억 달

러)의 약 32%인 164억 달러가 인천에서 수출된다. 게다가 인천 전체 

반도체 수출의 97.7%를 차지한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40.5% 

상승하며, 전체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가진 

도시라는 점도 고무적이다. 

시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구상안도 제시했다.

우선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. 바

로 착공이 가능한 영종지역의 110만평 부지에는 이미 입주의향을 밝

힌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관련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진출 

거점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. 해상풍력·연료전지·

태양광 등 RE100*, 기업형기숙사,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을 기

반으로, 기업종합지원시설, 산업·주거·근로자복지시설 등 글로벌 비

즈니스센터도 만들예정이다.

*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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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구축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‘반도체 첨단패키징 융합연구

소’를 설립해 연구개발(R&D) 및 인력양성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고, 

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‘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지원센터’를 구축해 

반도체 신소재 및 부품 개발·시험(테스트배드)을 통한 소부장 강소기

업 육성 거점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.

시는 이번 유치 도전에 앞서 반도체산업 전문가·관계자들 뿐만 아니

라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.

지난 10월 최적의 유치전략 기획 및 실행을 위해 ‘K-CHIP VISION 

미래도시 인천!!’을 슬로건으로 ‘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

회’를 출범하고, 국내외 기업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력, 차별화

된 특화전략 도출,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힘을 쏟았다.

특히, 이달 26일 현재 반도체 관련 136개사가 특화단지 입주의향서를 

제출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인천은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이고, 세계적인 반도

체 패키징 기업들이 있는 반도체 선도도시”라며, “우수한 반도체 

기업과 인력을 기반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강

점을 살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  

※ 기자간담회 관련 사진은 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